
매출 오르는 5단계 네이밍 가이드 

 

이 프로세스가 왜 중요한가? 

네이밍 사업을 시작한 첫 달에 프로세스 없이 무작정 이름을 지어봤지만, 결과

는 처참했다. 고작 월 18만 원을 벌었다. 절박한 마음에 새벽까지 노트북 앞에 

앉아 있었지만, 제대로 된 이름 하나 건지지 못했다. 그러던 어느 날, 한 고객이 

나에게 말했다. “이게 정말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?” 그 말을 듣고 정신

이 번쩍 들었다. 그 즉시 100% 환불을 해드렸고, 며칠 동안 한숨만 쉬었다. 

그때 깨달았다. 이름 하나로 돈을 벌려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, 체계적이고 검

증된 ‘과정’이 필요하다는 것을.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5단계 

프로세스를 만들어냈다. 이 과정은 단순히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, 고객의 마

음을 읽고 그 마음을 이름에 새기는 방법이다. 잘 만들어진 이름은 이 기법을 

통해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고객들의 기억에 확실히 자리매김할 

수 있는 이름을 지을 수 있길 바란다 

 

1단계: 업종 분석 - 성공한 이름의 비밀을 파헤치기 

내 업종의 잘나가는 업체 이름을 모아 그 의미와 발음을 분석하자. 이름 하나

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비결을 찾아보는 것이다. 왜 이 이름이 성공했는지 분

석해보자.  

 



2단계: 단어 수집 - 이름의 재료 20개 이상 모으기 

내 업종과 관련된 단어를 구석구석 모아보자. 베이커리 카페라면 ‘달콤한’, ‘구움’ 같은 

단어를 모으는 식이다. 단어를 많이 모을수록 조합할 때 다양한 가능성이 생긴다. 최소 

20개 이상 모으고 네이밍 제작을 시작하길 바란다. 

 

3단계: 단어 조합 - 창의적인 네이밍 기법 활용하기 

수집한 단어를 조합해 보자. ‘한글+영어’, ‘의성어+업종’ 등 여러 기법을 적용해 새로운 

이름을 만들어보자. 예를 들어, ‘이너푸름’은 ‘Inner’와 ‘푸름’을 합친 이름이다. 여기에 

언어유희나 의태어도 넣어보면 기억에 남을 수 있다. 돈되는한줄의 네이밍 기법은 무

려 16가지를 사용한다. 이 기법은 다음에 제대로 알려주도록 하겠다. 지금은 이 프로

세스를 익히는데 집중하도록 하자. 

 

4단계: 상표권 확인: 안전한 이름 만들기  

후보 이름을 정했다면, ‘키프리스’와 ‘마크인포’에서 상표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자. 업종 

코드까지 꼼꼼히 체크해봐야 한다.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

있다. 선순위 등록이 되어 있어도 일반 명칭이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이름은 등록이 어

렵다는 점을 명심하자. 

 

5단계: 이름에 스토리 부여하기: 브랜드의 영혼 담기  

단순히 잘 들리는 이름이 아닌,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스토리를 붙이자. 예를 



들어, ‘올클루’는 ‘All+Clue’로, 성적의 모든 단서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. 이렇

게 하면 고객의 마음 속에 오래 남게 된다. 

  결론 

이 5단계를 잘 따르면, ‘첫눈에 빛나는 이름’을 만들 수 있다. 네이밍은 단순한 단어의 

나열이 아니다. 업종의 성공 사례에서 배우고, 관련 단어를 모아 조합하고, 상표권까지 

철저히 확인한 후, 브랜드의 철학과 스토리를 담아야 한다. 그러면 당신의 이름도 고객

의 마음에 오래 남을 것이다. 

 

   당신의 사업이 빛날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파이팅! 


